
금호타이어 매각 MOU 연기
해외 타이어기업 인수의사 타진 … Nanjing 공장 포함

해외 유력 타이어기업이 금호타이어 인수의사를 새롭게 타진해 매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 매각방식과 가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칼라일 컨소시엄과 타이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은 다

음주로 연기됐다.

금호그룹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칼라일 컨소시엄과 지분 매각규모, 매각방식, 매각일정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

였으나 세부적인 조항에서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당초 예정된 2월15일 양해각서 체결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

다. 다음주 대강의 합의를 끝내고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해외 유력 타이어기업 중 한 곳이 중국 난징공장까지 포함한 인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며 금호타이어 매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인수의사를 타진한 타이어기업은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난징공장의 인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칼라일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이 여의치 못하면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부문 지분 80%를 12억-15억달러에 팔아 현금을 조달하되 경영권은 계속 유

지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1월31일 미국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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